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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-한전, 기상·전력 빅데이터 활용한 전력공급 협력

- 기상과 전력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관리 -

- 국민 체감형 기상·전력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공동 협력 추진 -

□ 기상청(청장 유희동)과 한국전력공사(사장 정승일)는 7월 12일 기상청에서 

기상과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국민이 

체감하는 기상·전력 융합서비스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□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▲ 기상·전력 자료(데이터)를 활용한 전

력수요 예측 정확도 향상 공동 연구개발, ▲ 태풍, 지진 등 자연재해

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, ▲ 전력·기상 자료(데이

터) 공유 및 국민 체감형 융합서비스 개발 등이 있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상청의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기후정보와 한국

전력공사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결합해 기상·전력 융합 콘텐츠 

개발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또한 기상청과 한전은 작년 12월부터 기상 및 전력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

분석하여 여름철 아파트 전력설비 과부하 정전을 예방하기 위한 「전력

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」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.



□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는 개별 아파트의 전력계량 데이터를 

인공지능이 학습하고,‘전력기상지수’와 융합분석하여 향후 48시간까지 

예상 최대수요 정보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.

(참고) ‘전력기상지수’는 기상변화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증감을 국민들이 쉽게 

인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맞춤형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을 1,600여개 격자로 

구분한 지역별 전력사용량 증감을 지수화한 것임

□ 기상청은‘전력기상지수’를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에이피아이(API)로 

제공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를 

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.

 

□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, 관리사무소는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여 당일 

최대 전력사용 시간대 및 전력사용량의 예측과 신속한 대책수립이 가능할 

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전력사용량 예측 인공지능 서비스는 7월 18일부터 응용프로그램(한전「파워

체크」)과 누리집(https://check.kepco.co.kr)에서 이용 가능하다.

□ 이정환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“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융합서비스를 

계속 발굴하여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

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”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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